


(다)는 어지러운 세상을 뒤로하고 은거하여 
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글쓴이의 심정을 나타
낸 작품이다. 글쓴이는 뒤숭숭한 시절을 살아
가는 답답함과 울화를 낚시를 통해 잊고자 하
는데 이 낚시질조차 쉽게 되지 않는다고 말하
고 있다. 
또 어지러운 세상을 피해 은거했던 옛사람들
의 심정에 동감하게 된다고 하면서 혼탁하고 
불의한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통스러운 
심정을 표출하고 있다.  

{주제}  불의한 시대를 낚시로 잊고자 하는 
지식인의 마음
















